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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주소) 1565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전화) 032-890-4813 (팩스) 032-890-4819

배 포 일 2025.09.01.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5.09.02.

9월, 경기창작캠퍼스 입주단체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2쪽 4장 gcc.ggcf.kr

 부    서 :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
 사업담당 : 황선규
 전    화 : 032-890-4813

9월, 경기창작캠퍼스 입주단체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 경기창작캠퍼스와 입주단체가 공동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 경기창작캠퍼스 《축제》(6일, 20일)에 맞춰 3개 단체가 준비한 6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 해양환경, 지역의 기억, 생활예술을 주제로 춤, 연주, 만들기, 사진 등 다양한 체험 

▶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에서 사전예약 후 참여

  (재)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

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의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며,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의 

지원을 통해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하여 8월 23일(토)부터 

10월 18일(토)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번 9월에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3개 입

주단체가 참여한다. 

경기창작캠퍼스 9월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및 장소 운영 입주단체

바다사자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에서 

수집한 오브제로 나만의 탈을 만들어 
탈춤 체험하기

9.6.(토) 11:00~13:00/ 
경기창작캠퍼스 창작동 무용실

윤슬바다학교

윤슬가야금
해양쓰레기로 나만의 가야금을 제작하고 

연주해보기
9.6.(토) 15:00~17:00/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교육실01
윤슬바다학교

섬마을기억상자
자연물을 채집하고 감정과 기억을 담아 

상자에 표현하기
9.6.(토) 15:00~17:00/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교육실03
소울크로싱

조개액자 꾸미기 조개·자갈·클레이로 만드는 나만의 액자
9.6.(토) 11:00~12:00, 
9.20.(토) 16:00~17:00/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소울크로싱

인생 내(나) 컷 네컷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기
9.20.(토) 15:00~16:00/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소울크로싱

한 사람, 한 글자
주민·참여자가 글자를 모아 공동체 
폰트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젝터

9.20.(토) 11:00~13:00/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소셜아트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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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사자춤’과 ▲‘윤슬가야금‘은 환경예술단체 ’윤슬바다학교’가 운영하며, 해양쓰레기를 활용해 

탈과 가야금을 제작하고 춤과 연주를 통해 가족이 함께 창작의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자연과 예술

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이를 전통예술로 승화시키며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학 기반의 입주단체 소울크로싱이 운영하는 ▲‘섬마을 기억상자’는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자연물

의 채집하여 직접 만든 상자에 담고, 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예쁜 조개로 자연의 멋을 담는 ▲‘조개액자 꾸미기’ 프로그램과 사진 네 컷 안

에 나를 표현해보는 ▲‘인생 내(나) 컷’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부도에

서의 순간들을 감각적으로 기록하며 자연과 나를 연결해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설치 작업을 기반으로 예술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를 이어가는 입주단체 ‘소셜아트워커

즈’의 ▲‘한 사람, 한 글자’는 선감도의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기획한 참여형 프로젝트이다. 주민과 

참여자가 한 글자씩 손글씨를 모아 공동체 폰트를 완성하고, 이를 간판·공공디자인 등으로 확장해 

지역의 기억을 예술로 기록한다. 작은 글자가 모여 큰 이야기가 되듯, 참여자들의 마음이 모여 지역

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9월에 진행되는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를 넓히고, 환경과 지역사

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체험료는 무료에서 5천 원까지 다양하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창작캠퍼스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는 황선규 주임은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의 

지원과 협력으로 입주단체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만큼 참여자들에게는 더욱 진정성있는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하고, 입주단체들에게도 기획 운영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창작캠퍼스는 입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민들에게 더욱 열린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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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자료

프로그램 ‘바다사자춤’ 홍보자료 프로그램 ‘윤슬가야금’ 홍보자료

프로그램 ‘섬마을 기억 상자’ 홍보자료 프로그램 ‘한 사람, 한 글자’ 홍보자료


